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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지관리 개선 방안 제시를 환영하며 

국회는 농지개혁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촉구한다!

■ 3월 29일 농식품부는 부동산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농지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지취득자격 심사강화 ▲투기우려 농지 사

전사후 관리체계 정립 ▲농지관련 불법행위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농지관리 행정체계 구축 등이 그 내용이다. LH사태가 불러온 농지 

투기의 민낯은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발표에 대해 농촌지도자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 그럼에도 정부의 개선방안 발표 내용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는 지금

까지 자행된 수많은 불법들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미래 농지의 

효율적 활용과 우량농지의 지속가능한 유지보전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법률안이 확정되어야 한다. 법률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농지개혁은 그 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 농지개혁 실행을 위해 정부가 농지관리위원회를 조속히 출범 시킬 것을 촉구

한다. 농업인단체,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은 농지투기

방지와 농지 개선의 추진력을 가져갈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농지관리 주

체인 농업인들이 참여하여 불법행위 감시와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정부는 농지관리위원회 구성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 관련 법률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국회는 여야 구분 없이 뜻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농업계를 포함한 전 국민들은 농지개혁 과정과 결과

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을 위해 농지개혁을 이뤄

내야 할 책임이 있다. 농촌지도자회는 국회가 농지개혁 완수를 위해 관련 법

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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